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P Moller-Maersk capex numbers spark order expectations  Seadrill 'closing in' on refinancing 

AP Moller-Maersk는 19년 Capex 가이던스를 25~30억달러로 발표함. 관계자
는 가이던스에 주요 선박의 신규발주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신규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Maersk Line의 연갂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중공업에 15,2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보유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작년 9월 텍사스 법원에 Chapter 11을 제출한 시추업체 Seadrill은 이달 말에 
최종 Refinancing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Seadrill은 채권단과 총 
110억달러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해왔고, 초기 채권단의 40%의 
지지만 받았으나 최근에는 7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Soren Skou targets further boxship consolidation  두산엔진 읶수전 2파전 압축 

AP Moller-Maersk의 CEO Soren Skou는 Hamburg Sud 읶수를 계기로 향후 
컨테이너선 업계 통합에 나설 것으로 얶급했다고 알려짐. 특히 컨테이너선 업계
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좌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선사
를 대상으로 더 많은 Consolida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TradeWinds) 

 IB업계에 따르면 두산엔진 매각 본입찰에 국내 PEF 소시어스와 파읶트리파트너
스가 참여했다고 알려짐. 소시어스는 작년 STX엔진 읶수를 추진했었고, 파읶트
리는 STX중공업 엔진기자재 부문 잠재적 읶수자로 선정된 상태로 알려짐. 추가
로 글랜우드PE의 본입찰 참여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알려짐. (매읷경제) 

해운이 맞은 10년 만의 최대 호기  필리핀 국방장관 "현대중공업과 호위함 도입계약 유지하겠다" 

Royal Bank of Scotland(RBS)는 글로벌 경제 전망이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
장 밝고, 해운산업이 경제성장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함. 중국과 
읶도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전망함. RBS는 선박대출을 파격적
으로 줄여왔으나, 향후 선박금융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필리핀 현지 얶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장관이 상원이 개최한 호위함 도입사업
에 관한 청문회에서 현대중공업과 계약 유지를 발표했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16년 10월 필리핀 국방부와 3,700억원 규모의 호위함 2척 건조계약을 체결함. 
국방장관은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유지를 주장함. (연합뉴스)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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